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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11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
- 상·하반기 2회 토양 및 수질 검사, 28종 농약성분 검사 -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에 대한 ‘토양 및  수질 

농약 잔류량 조사’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. 

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체육활동이 앞으로는 활발해져 

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, 더욱 철저히 조사에 임할 

계획이다.

이번 조사는 골프장 내 농약사용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토양 및 

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며, 매년 건기(4 ~ 6월)와 우기(7 ~ 9

월)로 나누어 진행된다.

인천지역 소재 11개소 골프장이 대상으로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

연못수, 유출수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. 특히, 올해는 연수

구에 새로 문을 연 송도파크골프장 1개소도 추가로 조사해 유해농약

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선제대응 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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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항목은 디클로플루나이드 포함 고독성 농약 3종, 피프로닐 등 잔

디 사용금지 농약 7종,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 농약성분이다.

특히, 골프장 잔디 및 수목에 살포되는 농약 중 고독성 및 잔디사용 

금지 농약의 사용 여부 확인을 통해 시민 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 

진행된다.

시가 지난해 골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 150건, 수질 57건에 대

해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,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

은 검출되지 않았다.

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올해도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를 철저히 

조사해, 이용객들이 건강하고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

하겠다.”고 말했다.

   【오렌지듄스 영종골프클럽】             【유출수 시료채취】


